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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과 공감능력이 공유리더십에 미치는 영향

마지순
원광보건대학교 유아교육과

Influence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on 
Shared 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Ji-Sun Ma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공유리더십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중소도시인 I, J시의 유아교육기관에 근무
하는 교사 189명이다. 연구도구는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에 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연구대상에 대한 빈도분석,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변인 간
의 pearson 적률상관관계 분석,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과 공감능력이 공유리더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은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전체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다. 자기성찰지능 하위요인
중 자기이해와 가장 높은 정적인 상관이 있었으며, 자기설계, 자기반성,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순으로 정적상관이 나타
났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공감능력 전체는 정적관계가 있었다.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 모두 의미
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인지적 공감의 하위영역인 상상하기, 관점 취하기 순으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정서적
공감에서는 공감적 관심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아교사 공유리더십에는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이해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공감능력인 상상하기, 관점 취하기가 그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고,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설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ovide basic data on shared 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on using it as basic data for program development of shared leadership.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89 early childhood teachers working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in I and J cities. 
Questionnaires on shared leadership,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used as a research too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and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hared leadership, intrapersonal intelligence, and empathic abilit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were found to be above average. Second,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the
shared 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the overall intrapersonal intelligence. In addition, 
there was a relationship between shared leadership and the empathic ability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ird, the self-understanding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has the highest influence on the 
shared leadership of early childhood teachers. Cognitive empathy, imagining, and taking perspective 
have the next level of influence, followed by self-design of self-reflection intelligence.

Keywords : Shared leadership, Intrapersonal Intelligence, Empathic Ability, Self-Understanding, Early 
Childhood Teac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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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조직의 성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는 
조직구성원이다. 대부분 여성으로 이루어진 유아교육기
관은 소규모 구성원으로 개인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하여 유아교사들은 동료교사들과 전문성 교류 및 공동작
업을 위한 협력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1,2]. 이와 더불
어 최근에는 유아교육기관의 발전 추구 및 교육 비전을 
제시하는 구성원의 리더십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3]. 전
통적으로 리더십은 팀 리더 개인이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강조하였으나 최근에는 리더 개인의 능력을 넘
어서는 환경적 변화로 인하여 팀원 전체가 주도적으로 
리더십 기능의 수행이 필요하다[4]. 즉, 개인 리더만의 
역할이 아닌 조직구성원들의 활동에 의한 공유리더십이 
요구되는 것이다[5].

공유리더십은 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구성원들, 즉 다수 리더에 의해 리더십이 발현되는 과정
이라고 볼 수 있다[6,7]. 따라서 공유리더십은 조직의 목
표성취를 위해 집단 내에서 개인 간 역동적이고 조직구
성원들 간의 영향력이 분산되고 공유됨으로서 발현되는 
리더십으로[4,8,9] 한 명의 공식 리더가 아닌 조직구성원
들 상호 간의 지속적이고 동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과정
인 것이다[3,10].

조직구성원 간 역량이 향상되고 상호 영향력이 발휘되
는 공유리더십은 구성원들과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독단적 1인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리더십이 아
닌 조직구성원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수행되는 것이다
[11]. 즉, 조직구성원들이 함께 발휘하는 공유리더십은 
각자의 목표와 비전을 함께 공유함으로써 외부가 아닌 
자발적인 조직의 공통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향성을 
함께 탐색해가며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조직구성원이 
모두 참여하여 수행하게 되는 공유리더십은 조직의 목표 
성과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10,12-14]. 

반면, 학교라는 조직은 학교장이라는 1인 리더에 의한 
절대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3] 유
아교육기관도 이와 다르지 않게 원장이 교사들의 인사관
리를 비롯한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 실질적 권한
을 행사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기관 조직에서 리더
십의 특징은 다른 조직에 비해 리더 1인이 모든 것을 이
끄는 것보다는 원장과 교사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수
평적 인간관계의 공동체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다[2]. 
교사 모두가 공동체의 구성원이면서 책임감을 지니고 리

더의 역할을 수행해야하는 구조이다[3]. 즉, 공유리더십
이 발현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Lieberman과 Miller는 바람직한 교사리더십에 비추
어볼 때 유아교육기관의 경우 교사들이 솔선수범하고 끊
임없이 연구하며 동료교사들과 서로 전문성을 주고받으
며 집단지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 내
에서의 교사 상호간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15]. 
즉 교사들 간의 실패와 성공의 내용을 공유함으로써 유대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고 서로를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16]. 
이러한 특성은 조직의 효과성을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공유리더십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공유리더십은 각 개인의 역량이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
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개인 내적인 성향과 더불어 타인과 교
류할 때 요구되는 공감능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개인의 내적수양을 통해 타인과의 조화 및 사회적 책
임감을 가져오는 자기성찰지능은 부정적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감소시키므로[17] 다른사람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의 자기성찰지능은 부모, 원장, 
동료 교사, 기타 교직원들과의 다양한 업무 속에서 대인
관계의 갈등을 해결하기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자기성찰
지능은 개인 내적인 측면을 기반으로 타인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성찰지능이 조직구성원 간 상호 영향
력이 발휘되면서 모든 구성원들의 역량이 향상되는 공유
리더십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한다. 

반면 유아교사는 다양한 사람과의 관계에서 발생되는 
갈등과 고민 속에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18]. 공감능력은 타인의 감정과 
정서를 상대방에게 느끼게 해 주어 타인의 행동이나 감
정을 예측하고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고 반응하도록 해 
주고 다른사람과 원활한 관계형성 및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19] 공유리더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유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업
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기관에서는 초등과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연구가 있을 뿐이다[3, 20]. 유아교
육기관에서 교사 구성원 모두가 리더십을 공유하는 유아
교육기관에서의 공유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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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의 공유리더십에 
대한 이해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에 자기성찰지능과 공감능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공유리더십 프
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
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
력의 정도는 어떠한가?

둘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
능력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과 공감능력이 공유리
더십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1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중소도

시인 I, J시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교
사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지는 사전에 전화로 연
구 취지를 알리고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
하였다. 조사결과 설문지의 답변이 불성실한 21부를 제
외하고 총 189부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의 일반적 배경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 Respondents Percentage

Age

≦25 14 7.6
26-30 47 25.4
31-35 25 13.5
36-40 35 18.9
≧41 64 34.6

Career

≦3년 46 24.8
4-6 60 32.5
7-9 33 17.8
≧10 46 24.9

Education

College(2 year) 52 28.1
College(3 year) 50 27.0

University 71 38.4
Graduate school 12 6.5

Type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Kindergarden 70 38.4

Day care center 114 61.6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N=189)

 

2.2 연구도구 
2.2.1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공유리더십 측정을 위하여 Hiller, etal(2006). Kang[21], 

Cha[22], Park[23], Hwang[24], Koo[25]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한 LI[26]의 공유리더섭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는 ‘계획과 조직화’ 6개 문항, ‘문제 
해결’ 7개 문항, ‘지원과 배려’ 6개 문항, ‘개발과 멘토링’ 
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총 25문항이다. LI[26]의 연구
에서는 7점 척도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5점 척도로 구성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유리더십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계획과 조직화 
Cronbach’ɑ .90, ‘문제해결’ Cronbach’ɑ .91 ‘지원과 
배려’ Cronbach’ɑ .87 ‘개발과 멘토링’ Cronbach’ɑ 
.89 전체는 Cronbach’ɑ .96으로 나타났다.

2.2.2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
자기성찰지능은 An & Oh[17]가 개발한 성인용 자기

성찰 지능 척도를 Choe[27]가 유아교사에게 적합하도록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자기반성 6문
항, 자기이해 9문항,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12문항, 자기
설계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5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은 5점 Likert식 척도로 구
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성찰지능이 높음을 의
미한다. 본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자기반성이 Cronbach’ɑ 
.67, 자기이해 Cronbach’ɑ .83,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Cronbach’ɑ .83, 자기설계 Cronbach’ɑ .86, 전체 
Cronbach’ɑ .93으로 나타났다.

2.2.3 유아교사의 공감능력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유아교사를 대상으로 Kang[28]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관점
취하기와 상상하기가 각 7문항씩 구성된 인지적 공감 14
문항과 공감적 관심과 개인적 고통 각 7문항씩 구성된 
정서적 공감이 14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28문항이
다.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인지
적 공감과 정서적 공감의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공감능력 척
도의 신뢰도는 관점취하기 Cronbach’ɑ .79 상상하기 
Cronbach’ɑ. 84, 인지적 공감 Cronbach’ɑ.81, 공감
적 관심 Cronbach’ɑ .88, 개인적 고통 Cronbach’ɑ 
.74, 정서적 공감 Cronbach’ɑ.75, 공감능력 전체는 
Cronbach’ɑ .7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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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통계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
성찰지능, 공감능력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
지능, 공감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에 
미치는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과 공감능력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변량팽창
계수(VIF), Durbin-Watson값을 산출하였다. 변량팽창
계수(VIF)는 1.000~1.957 사이로 10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Durbin-Watson 값은 1.522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준값 
잔차의 독립성을 가정하는 2에 근접하므로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는 수준으로 판단되어 단계적 회귀분석
(stepwis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해석

3.1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의 정도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의 정
도는 Table 2와 같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은 보통이
상으로 나타났으며(M=3.87), 자기성찰지능(M=3.83)과 
공감능력(M=3.30)으로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Variable M SD

Shared 
leadership

Plan & organizing 3.86 3.27
Problem solving 3.81 3.84

Support & consideration 3.92 3.22
Development & mentoring 3.89 3.34

Total 3.87 12.13

Intrapersonal
intelligence

Self-reflection 3.96 2.47
Self-understanding 3.92 3.84

Self-regulation& emotional 
regulation 3.75 5.23

Self design 3.75 4.14
Total 3.83 13.57

Empath
ic 

ability 

cognitive 
empathy

Taking perspective 3.64 3.31
To imagine 3.33 4.65

Total 3.48 6.46

emotional 
empathy

Empathic concern 3.48 3.35
Personal suffering 3.12 3.50

Total 3.30 4.85
Total 3.40 9.40

Table 2. Mean of shared leadership, intrapersonal 
intelligence, empathic ability         (N=189)

 

3.2 유아교사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

유아교사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전체는 의미
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648, p<.001).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전체는 자기성찰지능의 하위영역에서 자기이
해와 가장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났으며(r=.590, p<.001), 
자기설계(r=.572, p<.001), 자기반성(r=.554, p<.001),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r=.535, p<.001) 순으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공감능력 전체는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546, p<.001). 인지적 공감(r=638, 
p<.001)과 정서적 공감(r=.206, p<.001)과도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특히 인지적 공감의 하위영역인 
상상하기(r=.525, p<.001), 관점취하기(r=.508, p<.001)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shared leadership
planning 

and 
organizing

proble
m 

solving

support 
and 

conside
ration

develop
ment and 
mentorin

g

Total

intrape
rsonal 
intellig

enc

Self-reflection .48*** 457*** .503*** .523*** .554***

Self-understanding .524*** .580*** .487*** .493*** .590***

Self-regulation& 
emotional regulation .448*** .507*** .497*** .439*** .535***

Self design .512** .535** .464** .512** .572**

Total .565** .605** .561** .560** .648**

emp 
athic 
ability 

cognitive 
empathy

Taking 
perspective .451** .444** .522** .390**

To imagine .404** .445** .516** .499** .525**

Total .522** .548** .639** .559** .638**

emotional 
empathy

Empathic 
concern .365** .355** .468** .383** .441**

Personal 
suffering -.211** -.169** -.010 -.083 -.136

Total .100 .123 .316** .205** .206**

Total .411** .441** .603** .491** .546**

 ***p>.001

Table 3. The Relationship of Shared leadership, 
Intrapersonal intelligence & Empathic 
ability                               (N=189)

3.3 유아교사 공유리더십에 미치는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의 영향

유아교사 공유리더십에 미치는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
능력의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유아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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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 
하위요인은 자기이해가 34.5%로 가장 높은 영향력
(F=97.842, p<.001)을 지니고, 상상하기가 9.0%의 영향
력을 추가하여 총 43.5%의 영향력을 지니고(F=30.314, 
p<.001), 관점취하기가 3.7%의 영향력을 추가하여 
47.2%의 영향력을 지니고(F=13.600, p<.001). 자기설
계는 2.7%의 영향력을 추가하여 49.9%의 영향력을 지
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831, p<.001).

Depen
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E βeta t R2 ads 

R2 F

Shared 
leaders

hip

(constant) 30.919 6.685 4.625***

.348 .345 97.842
***Self-understa

nding 1.866 .189 .590 9.892***

(constant) 26.253 6.264 4.191***

.441 .435 30.314
***

Self-understa
nding 1.419 .193 .449 7.355***

To imagine .876 .159 .336 5.506***

(constant) 18.746 6.391 2.933**

.480 .472 13.600
***

Self-understa
nding 1.041 .213 .329 4.890***

To imagine .824 .155 .316 5.336***

Taking 
perspective .864 .234 .236 3.688***

(constant) 16.898 6.249 2.704***

.510 .499 10.831
***

Self-understa
nding .579 .251 .183 2.310**

To imagine .750 .152 .288 4.928*

Taking 
perspective .816 .229 .223 3.570***

Self design .703 .214 .240 3.291**

***p<.001

Table 4. The Effect of Intrapersonal intelligence & 
Empathic ability on Shared leadership  

(N=189)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목적은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에 미치는 자기
성찰지능과 공감능력의 영향을 알아보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루어진 연구결과 및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
능력은 보통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등교사의 공유리더십이 매우 긍정적이었다는 연구결과
[3]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난 Lee[18]
의 연구와는 일치하지만 어린이집 교사의 자기성찰지능
이 보통이하로 분석된 Seo & Kim[29]의 연구와는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유아교사의 공감능력은 예비유아
교사의 공감능력이 보통이상으로 나타난 연구[30]와 연
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유아교
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 증진을 위한 
교사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전체는 
관계가 있었다. 특히, 자기성찰지능 하위요인 중 자기이
해와 가장 높은 관계가 있었으며, 자기설계, 자기반성, 
자기조절 및 정서활용 순으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명료한 평가를 내릴 수 있고 통제력이 높아 자신의 감정
을 잘 조절할 수 있기[27] 때문에 다양한 조직구성원들과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공유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음
을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결과로 볼 수 있다. 보육교사의 
자기성찰지능이 높은 교사는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민감
성 저하를 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31] 조직구성원과 공
유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또한 공유리더십이 조직의 목표성취를 위해 집단에서 
개인 간 역동적이고 상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9] 자기성
찰지능이 높은 교사가 교직원들과 공동 목표달성을 공유
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또한 자기성찰지능이 교사 자
신의 경험을 반성하고 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실현하려 
한다[32]는 점에서 볼 때 조직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발
적으로 노력하는 공유리더십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적인 결과이다.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공감능력 전체는 관계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요인인 인지적 공감과 정서
적 공감 모두 의미있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
과는 조직적 속성이 높은 공유리더십은 리더 한사람에 
의한 리더십이 아니라 구성원 모두가 리더가 되는 것으
로[33]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된 것
처럼 지각하는[34] 공감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
여주는 실증적인 결과이다. 또한 공감능력이 조직만족도
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35]를 비추어 볼 때, 공유리더
십이 조직문화에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유아교사 공유리더십에는 자기성찰지능의 자기
이해가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인지적 공감능력인 상상하기, 관점취하기가 다음으로 영
향을 미치고,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설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성찰지능 중 자신
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각성과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그 능력을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는 자기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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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27] 다른 구성원들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본인의 능력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영향
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공유리더십
에 자기이해 다음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상하기와 관점취
하기는 인지적 공감의 하위요인이다. 인지적 공감은 다
른 사람의 감정과 생각을 정확하게 알아차리는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27] 자발적으로 타인의 심리적인 관점을 
이해하려고 하는 관점취하기와 허구의 상황을 가정한 상
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상상해 보는 것을 의미하는 상상
하기가[31] 다른사람들과 조직의 공동목표성취를 위해 
공유리더십을 발현하게하는 유용한 기재로 활용할 수 있
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공유리더십
에 대한 질적 사례연구에서 초등학교 성공의 비결이 공
유리더십이고 공동의 목표지향점을 공유할 때 교사들이 
그 아이디어에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20] 공동의 목표지향점을 공유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인지적 공감이 이루어질 때 효과적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유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설계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목표설정 및 미래를 설계
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려는 의지에 대한 요인[34]으로 유
아교사가 조직구성들과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공
유리더십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볼 때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섭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교사의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이해, 자기설계 및 공감능력의 상상하기, 관점취하
기에 대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결론을 내리면 첫째, 유아교
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은 보통이
상이었다. 둘째,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과 자기성찰지능 
및 공감능력은 긍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셋째, 유아교사 
공유리더십에는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이해, 인지적 공감
능력의 상상하기, 관점취하기, 자기성찰지능의 자기설계 
순으로 영향력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살펴보고 이를 근거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
구는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자기성찰지능, 공감능력에 
대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양적분석 한 것으로 유아교사
의 공유리더십이 형성 및 출현에 대한 조직문화의 맥락
적 이해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 
향상을 위한 현직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구안 할 때 자기

성찰지능의 자기이해와 자기설계 및 인지적 공감능력인 
상상하기와 관점취하기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공유리더십
의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공
유리더십과 자지성찰지능 및 공감능력과의 관계를 분석
하고, 공유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성찰지능, 공감
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봄으로써 유아교육현장에서 
요구되는 유아교사의 공유리더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시키는 계기가 되고 유아교사의 자기성찰지능과 공감능
력에 대하여 인식을 제고하게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연
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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